
어느새 올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에게 6월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순교, 그 선교의 현장”

“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2021년 12월 31일 오전 11시 45분경, 차드의‘마지야’라는 이슬람 마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온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넘어진 한 소년을 돌본 후 일어나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제임스 정 전도사님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잠간 정신을 차리며 저에게 한 마지막 말 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임스 

정 전도사님은 53세의 나이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고귀한 순교의 현장은 ,어린이 복음 전도와 영어 class를 통한 청장년 전도를 

목표로, 제임스 전도사님을 팀장으로 많은 준비와 기도로 단합한 5 개 나라의 국적

을 가진 7명의 단기선교 팀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을 출발하여 12월 26일 

늦은 밤 차드에 도착한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다음날 아침부터 이슬람 마을의 어린이들과 청장

년들을 대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꽃같은 열정으로 5일간의 사역을 마친 시간에 일어

난 일 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날 31일 아침, 경건의 시간(QT) 을 인도하던 제임스 전도사님은 요한복음 21장 15-19 절을 묵상하던 중 “네

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구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시간이었고, 베드로의 

예언된 죽음을 통하여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직감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린이 학원과 교회를 섬기는 제임스 전도사님은, 일 년 중 유일하게 쉬는 일주간 (12월24일-1월1일)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차드를 향하여 달려와서 그의 온몸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척박한 차드 땅에 뿌려진 그의 생명은 차드 선교의 

씨앗이 되어 한층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제임스를 심장으로 떠나보내고 이 땅에 남은 우리와 모

든 선교 동역자들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함께 참여했던 몇몇의 팀원들은 차드를 향한 소명으로 결단하여, 제임스 전도

사님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차드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저희 부부와 함께 복음을 향하여 달려 갈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2.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며칠 전, 저는 소화기 내과 주치 의사로부터 장기간은 안 되지만 차드 선교지를 조심스럽게 다녀 

올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벼농사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분과 아프리카를 품고 하

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과 함께 저희 부부는 차드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에 간암이 발견되어 제거

됐지만 여전히 재발의 위험이 있어 3개월마다 검진하라는 의사의 소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기에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차드 현장...  지난번 선교 소식에서 맏바 공동체에서 두 번째 벼 농사를 시도하였다고 전해드린 바 있

었는데 며칠 전에는 이를 추수를 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맏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뿐 

아니라 침례 후보자도 나오는 등, 점차 공동체의 기초가 잘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

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의 6-7 월 기도 제목입니다.   

1. 차드          

1).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잘 정리되어 차드의 국민들이 안정을 찾고, 

2). 차드의 복음화를 향한 선교사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3). 제임 정 전도사의 순교를 함께 아파하며, 기도와 물질로 동참한 동역자들의 헌신이 차드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2. 사역 

1). 저희 부부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는데 재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차드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 맏바 교회에 제자 훈련이 잘 정착되어 공동체의 성경적 기반이 튼튼해지고 같은 비전을 갖고 나가도록,

3). WCNF 보건 진료소와 치과 건물의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4). 한국에서 입국하는 농업 팀의 선진 농업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6월에 사랑의 빚진 자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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